
탈수와 건조 (1) 

 

 

과거에는 염색 후 건조대 등에서 주로 자연건조를 하였다. 그러나 대량생

산체제로 전환되면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건조 

전에 반드시 탈수공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탈수하지 않으면 후속 처리욕에서 

욕비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1. 수분율의 종류 

섬유공정에서 수분율을 없애야만 한다면 이들은 공정 상에 차이가 있다. 

수분의 제거는 기계식과 열처리에 의한 방식이 있다. 

 

1.1 수분의 표면흡착 

원단이 염색 가공욕에 침지 되었을 때 수분은 섬유제품의 섬유와 결합을 

이루지 않는다. 수분의 표면흡착은 인력에 의하여 섬유제품에 붙어있는 수분

을 말한다. 이들의 대부분은 기계적인 탈수에 의하거나 열처리에 의하여 제

거될 수 있다. 

 

1.2 공정수분율 

염색공정상에서 더 이상 없앨 수 없는 수분을 말하며 이들은 각각의 섬유

가 고유한 양으로 가지고 있는 수분을 의미한다. 양모의 경우 실제로 매우 

중요하며 각 국가별로 또 습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다음은 독일의 

건조중량에 대한 공정 수분율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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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탈 수 

2.1 탈수방법의 종류 

탈수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스퀴징 

- 진공흡입 

- 압착법 

- 원심분리 

 

이들 방법은 섬유의 상태에 따라 또는 연속이냐 비연속 공정이냐에 따라 

다르다. 탈수하기 전의 수분율을 140~300%라면 탈수 후에는 약 10% 정도로 

줄일 수 있다. 

섬유제품은 여러 가지 제품형태로 탈수된다. 

 

- 선염물 

- 방적물(Sliver, top, carding, roving) 

- 실 혹은 연조 



- 확포상태 혹은 로프상태의 직물 

- 완제품 

 

 

<그림 1> 섬유제품 형태의 종류 

 

탈수방법은 다음과 같다. 

 

◎ 스퀴징 

직물이 스퀴징 압력으로 탈수가 된다. 이들의 장점은 구김이 없고 제품의 

후속공정 공급이 원활하다. 



 
<그림 2> 스퀴징 공정도 

 

◎ 진공흡입 

실이나 연조물은 스퀴징이나 회전식 탈수에 의하여 탈수시킬 수 없다. 이

들은 진공으로 흡입하여 탈수한다. 

 

◎ 압착법 

실은 타래형태로 공기압력이나 포화증기로 탈수한다. 이들은 건조기와 조

합을 이룬다. 

 

◎ 원심분리법 

이들 방법은 모든 형태의 섬유제품의 탈수에 적합하다. 


